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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menstrual education and research for the early 
adolescents. Methods: Participants were 320 middle 
school students in Gangreung city.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May 1 to May 30, 2004 by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s. Results: In recollecting of 
menarche experiences, students felt more negative 
(happy 18.5%, confused 72.6%, embarrassed 82.2%, 
angry 38.1%, proud 26.2%, excited 15.6%, surprised 
54.7%). For menarche preparation, there was a low 
level of explanations & knowledge of menstruation, 
and preparedness for menarche. Key informants 
regarding menstruation experiences were the mother 
and school teacher. The mean age of menarche was 
12.3years old. 66.6% had premenstrual symptoms, and 
the mean score of VAS for dysmennorrhea was 4.50. 
Significant variables related to the VAS score were 
embarrassed of menarche experience(F=3.38, p=.019), 
preparedness for menarche(F=2.86, p=.038), and 
premenstrual symptoms(t=63.36, p.000), Conclusion:  
Preparation for a positive menarche experience prior to 
menarche is necessary. More active menstrual 
education should be given for early adolescents in the 

school and family setting. Replication studies in other 
regions and developing a menstrual education program 
is recommended. Systematic examinations of 
perimenstrual discomforts for early adolescents should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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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건강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중학교는 사춘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 학생들이 올바른 자신의 신체변화를 알고 

이에 따른 심리적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이 교육의 중점 목표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01). 이 시

기는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정보와 문제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신체적 변화에 대한 준비와 교육이 불

충분할 때 사춘기 소녀들이 겪게 될 신체적 불편감과 정서적 

불안정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큰데, 여성이 사춘기로부터 오랫

동안 경험하게 될 월경이라는 현상의 최초의 발현이 바로 초

경이다(Kim, 1995). 초경은 여성의 성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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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평균 13세경에 나타나는데 민족, 사회, 경제수준, 건강상

태, 지역의 환경과 문화권에 따라 다양하다. 초경은 월경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을 동반하고 정서적 문제와 행동 및 대인

간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경험 또는 여성으로서 성

숙했음을 나타내주는 긍정적인 의미로 수용되기도 한다(Lee 

et al., 2004). 월경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태도는 초경을 맞이

하는 시기부터 형성되는데(Kim, 1995; Min, 2003), 월경에 대

해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려면 첫 월경시기부터 올바른 태도

가 필요하다(Chung, 1995; Martin, 1992). 월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월경에 대한 태도는 실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화나 미신에 의해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되므로 월경

주기의 특성과 그것이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Kaplan & Sedney, 1992).

사춘기는 특히 월경 장애가 잘 유발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

고 차후 성인이 된 후의 생식생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orabia & Costanza, 1998). 사춘기에는 주로 월경곤란증이 

심하나 성인이후가 되면 월경전 증후군이 심해진다는 설은 

가장 널리 받아들여졌던 주장이나(Rubinow & Roy-Byrne, 

1981), 최근에 이에 반대하는 설은 사춘기의 월경 전 증후군

은 월경 곤란증의 형태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문제는 대

부분의 소녀들이 그 원인이나 관리방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Wilson & Keye, 1989).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학생의 73.9%가 월경통을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었

고 따라서 사춘기를 위한 월경통 관련 교육과 체계적인 대책

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다(Cho, Kim, Kim, Cho, & Hwang, 

1999). 

그러나 기존에 시행되었던 월경태도나 초경 경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이 같은 태도변

수와 월경 불편감 증상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기에, 상대적으로 월경을 경험한 지 오래되지 않은 어린 여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Park & 

Min, 2004). 즉, 간호학적 관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월경 

관련 연구의 체계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기초적인 

월경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연구결과는 보건교사

에게 현실적 특성에 따른 월경교육, 월경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초기 사

춘기의 건강증진을 위한 월경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기 사춘기 여학생의 월경교육과 월경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일 지역 여

중생을 대상으로 초경 경험, 월경 준비도, 월경 특성, 및 월경

관련 불편감을 확인하고자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여중생의 초경 경험을 확인한다.

여중생의 월경 준비도를 확인한다.

여중생의 월경 특성과 월경 관련 불편감 경험을 조사한다. 

여중생의 초경 경험, 월경 준비도, 월경 특성에 따른 월경 

불편감의 차이를 확인하고, 월경 특성 간 관련성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에 의한 여중생의 기초적인 월경 관

련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기 사춘기에 해당하는 여학생을 조사 대상으

로 하기 위하여 G시에 소재하는 여자 중학교 중에서 임의로 

1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보건교사가 초경을 경험하였던 1, 

2 ,3학년 학생들을 편의 추출에 의해 선정하였다. 배부된 자

료는 총 340부였는데, 이중 최종 32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측정 도구
1) 초경 경험

Woods, Most와 Dery(1982) 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초경 경

험을 회고했을 때의 인식을 측정하는 8개 문항 중에서 3개의 

긍정적 문항(행복하다, 자랑스럽다, 흥분되었다)과, 3개의 부정

적 문항(당황했다, 혼돈스럽다, 화가 났다), 그리고 중립적 문

항(놀랐다)의 총 7개를 선택하여 전체 측정의 중립성을 유지

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 별 

응답자의 실수와 퍼센트를 구하였다.

2) 월경 준비도

월경에 대한 설명, 초경 전 월경 지식, 초경에 대한 준비정

도에 대하여 전혀 없다, 약간, 상당히, 무응답의 범주로 확인

하였고 초경 시작 시 처음 접촉한 사람 및 월경에 대해 설명

을 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 월경 특성과 월경 불편감 경험

기초적인 인구학적 특성으로 신장, 체중, 연령을 포함하였

고, 초경 연령, 월경주기, 월경 지속 기간, 월경 량, 월경주기



김 혜 원․권 미 경

150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1(2), 2005년 6월

<Table 1> Recollection of menarche experiences                                                             (N=320)
   Characteristics Not at all  Slightly agree Quitely agree Very much agree No response

Number (%)

   Happy
   Confusing 
   Embarrassing
   Angry 
   Proud 
   Exciting 
   Surprising

 210(65.6)
  69(21.6)
  42(13.1)
 167(52.2)
 192(60.0)
 224(70.0)
 115(35.9)

  52(16.3)
 133(41.6)
 102(31.9)
  73(22.8)
  66(20.6)
  41(12.8)
  97(30.3)

  5( 1.6)
 63(19.7)
 90(28.1)
 25( 7.8)
 15( 4.7)
  6( 1.9)
 48(15.0)

  2( 0.6)
 36(11.3)
 71(22.2)
 24( 7.5)
  3( 0.9)
  3( 0.9)
 30( 9.4)

 51(15.9)
 19( 5.9)
 15( 4.7)
 31( 9.7)
 44(13.8)
 46(14.4)
 30( 9.4)

의 규칙성을 질문하였다. 월경 전 불편 증상에 대해서는 유무 

확인 및 증상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증상을 기입하도록 하였

으며 월경 시 통증정도는 0점에서 10점까지의 VAS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조사연구 실시 전 10명의 여중생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자료수집은 2004년 5월1일부

터 5월 30일 까지 이루어졌는데,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보건

교사의 연구 목적 방법 등의 설명을 들은 뒤 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동의한 경우에 자가 보고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게 한 

후 보건교사가 직접 회수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 정도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양적 통계검정을 위하여 SPSS +PC Win 10.0 Version을 이

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서술통계로 초경경험과 월경 준비도, 

및 월경특성은 빈도, 퍼센트를 구하였고 월경시 통증은 최소, 

최대값을 구하였으며, 월경시 불편감과 제 변수와의 관련성은 t 

검증, ANOVA 검증,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 지역의 일개 학교 여중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에 그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여중생을 대표

할 수 없으며, 응답에 고정반응 편중의 경향을 무시할 수 없

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구 결과

대상자인 여중생의 초경 경험, 월경 준비도, 월경 특성 및 

불편감 경험, 각 변수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경 경험
여중생이 자신의 초경경험을 회고하였을 때, 행복하다에 동

의한 경우는 18.5%였으나 65.6%의 대부분의 여학생은 행복하

지 않다고 답하였다. 초경경험이 혼돈스러운가라는 질문에는 

72.6%는 동의하였고, 21.6%만이 동의하지 않았다. 초경경험이 

당황스러운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인 82.2%가 동의하였

고, 13.1%만이 반대하였다. 초경경험이 화가 난다에 동의한 

학생은 38.1%, 반대한 경우는 52.2%, 초경경험이 자랑스럽다

에 동의한 경우는 26.2%, 반대한 경우는 60.0%였다. 초경경험 

인식으로 흥분된다에 동의한 경우는 15.6%, 반대한 경우는 

70.0%로 나타났으며, 초경경험 인식으로 놀랍다에 동의한 경

우는 54.7%, 반대한 경우는 35.9%였다. 상대적으로 볼 때 여

중생들의 초경경험은 긍정적 인식 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두

드러졌다<Table 1>.

2. 월경 준비도
월경에 대한 설명을 전혀 받은 적이 없었던 학생은 2.2%, 

약간 받았다는 학생은 69.4%로 대부분이었으며, 잘 받았다고 

답한 학생은 15.6%였다. 월경 시작 전 월경에 대한 얼마나 지

식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학생은 

10.3%, 약간 알고 있었다는 학생은 76.6%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다. 월경 시작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전

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학생은 50.3%로 많았고, 그 다음

으로 약간 준비되어 있었다는 학생이 32.5%였다. 월경 시작시 

처음 이야기 상대로는 어머니가 85.0% 로 가장 많았고, 여자

형제 6.6%, 친구 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경에 대한 설명

을 제공한 사람으로는 학교 선생님(양호교사 포함) 63.1%, 어

머니 41.6%, 할머니 4.1% 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월경 특성 및 월경 불편감 경험
여학생의 평균 연령은 13.73±.93세, 평균 신장은 157.83± 

4.99세, 평균 체중은 50.25±7.76Kg이였다. 평균 초경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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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nstruation preparedness         (N=320)
 Characteristics/Categories Number(%)

 Explained level about menstruation
     Not at all
     Slight done
     Well done
     No response

 7( 2.2)
222(69.4)
 50(15.6)
 41(12.8)

 Knowledge level prior to menstruation onset
     Never
     A little knew
     Quitely knew
     Very much knew
     No response

 33(10.3)
245(76.6)
 28( 8.8)

2( 0.6)
12( 3.8)

 Preparedness to menarche
     Never done
     Slightly prepared
     Quitely prepared
     Very much prepared
     No response

161(50.3)
104(32.5)

 9( 2.8)
2( 0.6)

 44(13.8)

 First person who was contacted as menarche 
was begun

     Mother
     Sister
     Friends
     Brother
     Father
     Aunt
     No body

272(85.0)
21( 6.6)
13( 4.1)

5( 1.6)
4( 1.3)

 3( 0.9)
2( 0.6)

 Person giving explanation about menstruation
     Teacher
     Mother
     Grandmother
     Friends
     Sister
     Brother

202(63.1)
133(41.6)
 13( 4.1)

7( 2.2)
5( 1.6)
2( 0.6) <Table 4> Comparison of VAS according to menarche 

experiences, menstruation preparedness, and 
menstrual variables                  (N=3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 or F P value

Menarche experiences 

 Happy  Not at all
 Slight
 Quite
 Very much

4.58±2.85
4.12±2.76
7.00±1.41
6.00±1.41

 1.88 .133

 Confusing  Not at all
 Slight
 Quite
 Very much

4.02±2.90
4.50±2.79
4.98±2.62
4.58±2.57

 1.35 .258

 Embarrassing  Not at all
 Slight
 Quite
 Very much

4.27±2.69
4.16±2.63
4.40±2.70
5.42±2.86

 3.38 .019* 

 Angry  Not at all
 Slight
 Quite
 Very much

4.33±2.70
4.71±2.70
4.64±2.72
5.33±3.43

 1.09 .355

12.25±1.09세로 나타났고, 월경주기를 안다고 답한 학생은 전

체의 57.5%로 이들의 평균 월경주기는 28.18±5.57일이었으며, 

월경지속기간을 안다고 답했던 94.4%의 평균 월경기간은 

5.65±1.39일 이었다. 월경 량은 72.5%에서 보통, 22.5%가 많

음, 5.0%가 적다고 답하였다. 월경주기의 규칙성은 1-2주 정

도의 차이가 있다 33.4%, 2일 이내의 차이가 있다 22.8%, 3

일 이내의 차이가 있다 20.6%, 2주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답

한 경우는 10.9%로 나타났다.

월경시작 전 월경 전 불편증상이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66.6%, 없었던 경우는 33.4%로 나타났다. 월경 전 불편증상이 

있었던 학생들이 호소하였던 증상으로는 복부경련, 통증, 불

안, 요통, 정서변화, 귀찮음, 유방통증, 소화불량, 두통이나 어

지러움, 피부장애, 전신통증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월경동안 자신의 통증정도를 VAS로 표현하였을 때, 10점 만

점에 평균점수는 4.50± 2.73점으로 중정도 수준의 통증이 있

다고 답하였다<Table 3>.

<Table 3> Dysmenorrhea and premenstrual symptoms
                                       (N=320)

 Characteristics/Categories Number(%)

 VAS pain scores  Mean(SD) 4.50(2.73)

 Premenstrual symptoms
    No
    Yes

  107(33.4)
  213(66.6)

    If yes (multiple reply)
      Abdominal cramp
      Anxiety
      Backache
      Mood change
      Bothersome
      Breast pain
      Indigestion
      Headache, dizziness
      Skin problem
      General bodyache

  110(45.8)
   59(24.6)
   26(10.8)
   21( 8.8)
    8( 3.3)
    4( 1.7)
    4( 1.7) 
    3( 1.3)
    3( 1.3)
    2( 0.8)

4. 초경 경험, 월경 준비도, 월경 특성에 따른 월경 
불편감의 차이 및 월경특성 간 관련성

월경 불편감을 VAS로 측정한 점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

인 특성으로는, 초경경험 중에서는 당황스럽다(F=3.38, p= 

.019), 월경준비도에서는 초경에 대한 준비도(F=2.86, p=.038), 

그리고 월경 특성에서는 월경 전 증상 유무(t=63.36, p=.000) 

로 확인되었다<Table 4>.

개인적 변수와 월경 특성간의 관련성을 보면, 나이와 키

(r=.13, p=.016), 나이와 초경연령(r=.44, p=.000), 나이와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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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VAS according to menarche 
experiences, menstruation preparedness, and 
menstrual variables(continued)        (N=3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 or F P value

 Proud  Not at all
 Slight
 Quite
 Very much

4.52±2.88
4.08±2.60
5.20±2.31
6.67± .58

 1.42 .237

 Exciting  Not at all
 Slight
 Quite
 Very much

4.48±2.82
4.79±2.59
3.50±2.95
5.33±4.04

 .49 .687

 Surprising  Not at all
 Slight
 Quite
 Very much

4.21±2.95
4.61±2.49
4.57±2.87
5.07±2.69

 1.33 .258

Menstruation preparedness

 Explained level  Not at all
 Slightly done
 Well done

3.86±1.95
4.36±2.75
5.06±3.04

 1.45 .237

 Knowledge level  Never done
 A little knew
 Quite knew
 Very much knew

4.33±2.77
4.40±2.69
5.29±3.07
4.00±2.83

 .93 .427

 Preparedness to 
menarche

 Never done
 Slightly done
 Quite done
 Very much

4.52±2.80
4.21±2.66
7.00±2.83
4.00±5.66

 2.86  
   

.038*

Menstrual variables

 Menstrual cycle  Known
 Unknown

4.41±2.82
4.63±2.61

.47 .494

 Menstrual 
duration

 Known
 Unknown

4.50±2.73
4.64±2.93

 .05 .829

 Premenstrual 
symptom

 Yes
 No

5.35±2.47
3.04±2.54

63.36 .000***

 Menstrual 
amount

 Small
 Moderate
 Heavy

4.00±3.18
4.35±2.52
5.12±2.73

    
2.50

.084 

 Menstrual 
regularity 

 Within 2days
 Within 3days
 1-2wks variation
 More than 2wks

4.24±2.76
4.55±2.37
4.52±2.88
5.20±3.04

     
.96

.413

*p<.05     ***p<.001

<Table 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enstrual variables                                     (N=320)
Age Height Weight Menarche  Cycle Duration Amount

Height
Weight 
Menarche
Cycle 
Duration
Amount
Regularity

  .13(.016*)
  .04(.519)
  .44(.000***)
 -.18(.015*)
 -.04(.484) 
 -.09(.126)
 .13(.027*)

  .37(.000***)
 -.06(.305)
 -.10(.179)
 -.04(.457)
 -.01(.855)
 .00(.967)

-.12(.034*)
-.06(.453)
-.07(.241)
-.02(.750)
-.05(.378)

 .01(.886)
-.01(.886)
-.09(.103)
.11(.058)

 .16(.028*)
 .02(.800)
 .09(.219)

 .29(.000***)
 .16(.010**)  .11(.059)

주기(r=-.18, p=.015), 나이와 월경주기의 규칙성(r=.13, p= 

.027), 키와 체중(r=.37, p=.000), 체중과 초경연령(r=-.12, p= 

.034), 월경주기와 월경지속기간(r=.16, p=.028), 월경지속기간

과 월경량(r=.29, p=.000), 월경지속기간과 월경주기의 규칙성

(r=.16, p=.010)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일 지역 여중생이 경험한 제반 월경 관련 특성

을 기초적으로 조사하여, 초기 사춘기 여학생을 위한 월경 교

육과 월경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대상자의 

초경경험 및 월경 준비도, 월경 특성과 불편감 경험에 대하여 

차례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초경경험 인식에 관한 고찰이다. 초경경험에 대한 기

존선행 연구에서 여성들은 양가감정인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

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1995; Kim, 1995; 

Woods et al., 1982). 본 연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초

경을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같은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던 Woods 등(1982)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즉, 행복했다 58%, 자랑스러웠다 65%, 흥분되었다 75%, 당황

스러웠다 67%, 화가 났다 29%, 혼돈스러웠다 82%, 놀라웠다 

80%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나라 여학생들이 미국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초경 경험을 덜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이었다. 

초경에 대한 과거 연구에서 Chung(1995)은 사춘기의 월경은 

생식기 출혈을 동반하고 출혈은 상처, 질병, 죽음 같은 부정

적인 느낌이나 불편감, 당혹감과 함께 무기력을 동반한다는 

인식을 밝혔지만 최근의 Min(2003)의 연구에서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성숙하고 여성다워진다는 것에 긍지를 가지기 때문

에 긍정적인 태도도 동시에 갖는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결과가 문화적 특성인지 또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이

인지에 대한 확인, 초경 경과 시간에 따른 경험의 차이 확인 

그리고 긍정적인 초경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적용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은 대상자의 월경 준비도를 살펴본 결과,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드러나 이들을 위한 초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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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철저한 교육적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 교육의 

중요성을 지지한 Park과 Min(2004)은 청소년 여학생을 대상으

로 월경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경우, 월경에 대해 보다 폐

쇄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학

생들이 월경과 관련된 이야기상대로 어머니, 월경에 대한 설

명을 제공해주었던 상대로 선생님을 많이 응답한 것은 

Kim(1995)의 연구에서 나타난 초경의 사전 정보 출처와 유사

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중요하였던 어머니, 선생님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초경과 월경교육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제

시한다. 어머니의 월경에 대한 태도와 준비는 사춘기 소녀들

의 월경 신념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Chung, 1995; 

Clarke & Rubble, 1978; Kim, 1995; Stolzman, 1986). 따라서 

월경과 관련되어 교사와 어머니는 현 시대에 맞는 교육자적

인 역할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들의 역할발달을 촉진할 수 있

는 체계적인 성교육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은 대상자의 월경 특성에 대한 고찰이다. 본 연구 대상

자는 지방 일 지역에 거주하는 여자 중학생 중 월경을 하는 

학생들이었으며, 평균 초경나이가 12.25세로 나타난 결과는 

Shin 등(1996)의 한국 10대 여성 대상자 중 중학생인 경우의 

12.96세와 유사하므로 타 도시와의 지역적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연구대상자 중에서 월경주기를 안다는 학생이 57.5%에 

불과한 것은 초경이후 아직 월경주기가 안정적이기 않기 때

문에 자신의 주기를 잘 모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월경주기의 

규칙성에서도 44.3%의 학생들이 월경주기가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여 월경주기의 불안정성을 보였는데, 이 결

과는 Jang, Park, Cho와 Kim(1991)의 41.7%, Jung(1991)의 

46.2%, Shin 등(1996)의 33.3%가 월경이 불규칙했음을 보고했

던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것으로 사춘기 초기 여학생

들의 월경 양상은 비교적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특성이 많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월경 불편감에 있어서 63%의 많은 여학

생들이 월경 전 증상을 호소한 점은 초기 사춘기 여학생들이 

초경 경험이후 일찍부터 월경으로 인한 불편한 제약이 있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심층적인 불편감의 특성과 양상, 관

련 변인에 대한 연구와 지속적인 월경관리가 요구된다고 본

다. 월경 전 증상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Lim 등(1994)이 보

고한 23.4% 보다는 높은 수준을, Shin 등(1996)이 보고한 

77.8%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주 증상으로 Lim 등

(1994)은 불안, 피로, 우울을 들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그 유

사성이 확인되었으며, 복부경련, 요통, 정서변화, 유방통증, 귀

찮다 등의 증상은 Hong, Park, Kim과 Kim(1998)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즉, 여중생의 월경 전 

불편감 유형도 성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월경 

시 통증정도는 4.5점으로 중정도의 통증수준을 보였는데, 이

는 Jang 등(1991)은 56.2%의 학생이 월경통을 가끔 호소하고 

13.9%는 항상 경험한다고 하였고, Lim 등(1994)은 46.2%, 

Jung(1991)의 76%가 월경통증을 호소하였던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 대상자들도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여

학생이 월경 시 통증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월경 불편감에 대한 측정은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성인과의 유사성 

또는 차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 변수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이다. 초경

경험이 당황스럽다고 느낄수록 월경시 통증 정도가 높았던 

결과는 부정적인 월경에 대한 인지는 통증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Hong et al., 1998)와 일치하는 것으

로, 초경을 당황스럽고 혼돈스러운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느끼

는 경험은 여중생 자신에게 정상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월경에 대해 균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공개적인 논의와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며, 초경에 

대한 부정적 인지가 월경관련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월경 준비도는 월경통증에 영향을 미

친 변수로 확인되었으므로 초경이나 월경관련 사전지식과 준

비정도는 월경에 대한 태도, 그리고 월경 관련 통증이나 불편

감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월경에 대

한 사전 교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월경 전 증상이 있었던 

경우에 월경시 통증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사춘기 소녀

에서도 월경통증과 월경 전 증후군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보는데, 이는 사춘기 소녀를 대상으로 한 

Derman, Kanbur, Tokur와 Kutluk(2004)의 연구에서 월경통증

을 보였던 71% 에서 월경 전 증후군이 함께 있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 같은 주장은 사춘기를 위한 체계적인 월경전후

기 불편감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월경 량과 월경 지속 기간사이의 정상관은 Hong 등(1998)

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초경연령에 관

련성을 보였던 변수로는 연령과 체중으로 나타났지만, 여학생

의 키가 초경연령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못한 점은 Shin 

등(1996)의 연구에서 키, 체중이 모두 초경연령에 유의했던 

결과와는 비교된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Shin 등(1996)의 모집

단은 10대 전반에 걸친 대상자였던 대 비하여 본 연구 대상

자는 초기 사춘기 여학생으로 국한하였기에 다를 수 있다고 

보인다. 결과적으로 체중은 성장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초

경발생에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Lee et al., 2004)과 일치하였

다. 초경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후연구에서 키, 체중과 함께 계절이나 지역적 변수, 영양변

수, 운동, 수면 량 등의 변수를 고려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측정도구가 단순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며, 일 지역에 편중된 대상자 표집에 의해 기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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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 관련 조사만이 가능하였던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 타당

한 도구의 선택과 대표성 있는 표집에 의한 체계적인 월경 

관련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기 사춘기 소녀를 위한 월경교육과 월경연구

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일 지역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월경 관련 경험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G시에 거주하

는 일개 여자중학교 여학생들을 편의표집에 의해 320명을 추

출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가 보고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200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PC Win 10.0 Version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t 검정, 

ANOVA 검정,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하였다.

초경경험 회고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혼돈스

럽다 72.6%, 당황스럽다 82.2%로 나타났다. 월경 교육과 사전 

지식 정도는 충분하지 않았고, 교육이나 상담 대상으로는 교

사와 어머니가 대부분이었다. 월경시작 전 월경 전 불편증상

이 있었던 경우는 66.6%, 월경동안 통증정도는 VAS에 의한 

측정에서 평균 4.50점이었다. 여중생의 평균 초경 연령은 12.3

세, 평균 월경주기는 28.2일, 평균 월경기간은 5.7일 이었다. 

월경 량은 72.5%에서 보통이었고, 월경주기의 규칙성은 주기

마다 1-2주 정도의 차이 있었던 경우가 33.4% 로 나타났다. 

VAS에 의한 월경통증 점수에 유의하였던 변수로는 당황스럽

다는 초경인식(F=3.38, p=.019), 초경에 대한 준비도(F=2.86, 

p=.038), 및 월경 전 증상유무(t=63.36, p=.000)였다. 초경연령

은 나이(r=.44, p=.034), 체중(r=-.12, p=.034)과 연관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월경교육과 연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월경 교육에 관한 측면

초경 시작 전 가정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과정에서 

초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계획 지도한다.

초경, 월경 경험에 대하여 소녀들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다

양한 경험담을 개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

고 그들의 경험이 또래 소녀와 부모, 교사에 의해 수용되

고 이해되도록 한다.

부모, 교사를 위한 월경교육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각각 교육 책임자는 초기 사춘기 소

녀의 초경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용, 부모용 교육 지침서를 개

발하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자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

한다.

2. 월경연구에 관한 측면

초경 경험, 월경 경험의 질적 연구로 다양한 경험 분석이 

필요하다.

초경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수, 문화적 변수, 개

인의 내적 인지 변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양한 초경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 

연구가 요구된다.

초기 사춘기 소녀의 월경전후기 불편감(PMS) 연구가 구체

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월경 전 증상과 월경 불편감

의 빈도, 강도 및 대처방식에 대한 양적, 질적 접근과 전

향적, 후향적 연구의 비교 및 PMS 관련 변수에 관한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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